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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5.14.(목) 11:00 배포 2026.5.14.(목) 08:30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 ’25년 산업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출원 증가 - 

- ’25년 하반기 특허출원 +9.3%, 상표출원 +7.3%, 디자인출원 +4.1%로 큰 폭 증가 -
-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18.5%), 상표(+9.2%) 출원 활동 확대 -

 ’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한 결과,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이라 함)에 의한 출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1]

 ’25년 특허출원은 260,797건, 상표출원은 324,926건, 디자인출원은 
60,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하였다. 특히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151,475건, 상표출원은 172,511건, 디자인출원은 
3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하여, ’25년 
출원 증가는 하반기 출원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출원인에 의한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8,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발하게 출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규출원인 활동 증가, K-뷰티 및 벤처·창업 활동과 연관 [붙임2]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25년 화장품(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K-뷰티 시장이 국제 
유행을 선도하는 만큼 국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디 브랜드: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
 ** “글로벌 판도를 바꾸는 K-뷰티의 힘”, 삼일PwC경영연구원, ’25.10.

 또한 특허 분야에서는 ’25년 전자상거래(49.0%, 전년 대비 +2.6%p), 게임(45.6%, 

전년 대비 +0.7%p), 의료(38.6%, 전년 대비 +5.5%p)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24년까지 감소하다가 ’25년에 
증가세로 전환(14.7%, 전년 대비 +0.7%p)되었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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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221,063개, 전년 대비 2.9% 증가),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19.5%, 전년 대비 +1.3%p), 벤처투자 금액 증가(13.6조원, 전년 대비 

14.0%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벤처투자동향(중기부, ’26.2.13.) 및 창업기업동향(중기부, ’26.2.26.)

2.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상표·디자인 출원에 영향 [붙임3]

 지식재산처는 ’25년 하반기 출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를 이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하여 산출하는 지표 (OECD, IMF, 일본은행 등도 활용)

 분석 결과, ’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둔화되었던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5년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생각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불인정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kiip.re.kr) > 연구 > 발간자료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 붙임: 최근 3년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출원인 관련 통계 등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460)

지식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2-481-4383)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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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최근 3년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출원
(건, %)

특허 상표 디자인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5(잠정)
(전년동기대비)

109,322
(+1.6%)

151,475
(+9.3%)

260,797
(+5.9%)

152,415
(-2.0%)

172,511
(+7.3%)

324,926 
(+2.8%)

28,068
(-1.1%)

32,867
(+4.1%)

60,935
(+1.6%) 

기존
출원인

94,601
(+1.5%)

127,740
(+7.7%)

222,341
(+5.0%) 

100,077
(-0.6%)

103,752
(+6.1%)

203,829
(+2.7%) 

20,549
(-1.5%)

22,158
(+5.9%)

42,707
(+2.2%)

신규
출원인

14,721
(+1.9%)

23,735
(+18.5%)

38,456 
(+11.6%)

52,338
(-4.5%)

68,759
(+9.2%)

121,097
(+2.8%) 

7,519
(+0.2%)

10,709
(+0.4%)

18,228
(+0.3%) 

내국인 83,781
(+1.6%) 

125,532
(+10.8%) 

209,313
(+6.9%) 

126,113
(-4.4%) 

147,188
(+10.2%) 

273,301 
(+3.0%)

23,280
(-4.7%) 

28,039
(+2.6%) 

51,319
(-0.9%) 

외국인 25,541
(+1.4%) 

25,943
(+2.4%) 

51,484
(+1.9%) 

26,302
(+11.5%) 

25,323
(-6.7%) 

51,625 
(+1.7%)

4,788
(+21.7%)

4,828
(+13.4%) 

9,616
(+17.4%) 

’24
(전년동기대비)

107,620
(-0.1%)

138,625
(+2.2%)

246,245
(+1.2%) 

155,454
(-0.6%)

160,753
(-0.2%)

316,207 
(-0.4%)

28,374
(+1.5%)

31,580
(+0.7%)

59,954
(+1.1%) 

기존
출원인

93,179
(+1.7%)

118,601
(+3.7%)

211,780
(+2.8%) 

100,675
(-3.0%)

97,768
(+1.6%)

198,443
(-0.8%) 

20,867
(+1.5%)

20,914
(-1.2%)

41,781
(+0.1%) 

신규
출원인

14,441
(-10.3%)

20,024
(-5.6%)

34,465
(-7.6%) 

54,779
(+4.2%)

62,985
(-3.0%)

117,764
(+0.3%) 

7,507
(+1.6%)

10,666
(+4.6%)

18,173
(+3.3%) 

내국인 82,431
(+0.4%) 

113,283
(+3.9%) 

195,714
(+2.4%) 

131,858 
(+1.7%)

133,598 
(-1.2%)

265,456
(+0.2%) 

24,440 
(+1.8%) 

27,322 
(+0.8%)

51,762 
(+1.3%)

외국인 25,189
(-1.6%) 

25,342
(-4.8%) 

50,531
(-3.2%) 

23,596
(-11.7%) 

27,155
(+4.7%) 

50,751
(-3.7%) 

3,934
(-0.4%) 

4,258 
(-0.1%)

8,192
(-0.3%) 

’23
(전년동기대비)

107,693
(+4.1%)

135,617
(+1.1%)

243,310
(+2.4%) 

156,327
(-7.2%)

161,145
(-0.5%)

317,472
(-3.9%) 

27,952
(-4.4%)

31,364
(-0.2%)

59,316
(-2.3%) 

기존
출원인

91,599
(+4.8%)

114,397
(+2.2%)

205,996
(+3.4%) 

103,777
(-6.9%)

96,229
(-5.2%)

200,006
(-6.1%) 

20,560
(-3.3%)

21,164
(+0.6%)

41,724
(-1.4%) 

신규
출원인

16,094
(+0.1%)

21,220
(-4.9%)

37,314
(-2.8%) 

52,550
(-7.6%)

64,916
(+7.6%)

117,466
(+0.2%) 

7,392
(-7.4%)

10,200
(-2.0%)

17,592
(-4.3%) 

내국인 82,087
(+6.7%) 

109,009
(+2.1%) 

191,096
(+4.0%) 

129,592 
(-5.1%)

135,205
(+2.6%) 

264,797
(-1.3%) 

24,001
(-4.6%) 

27,102 
(-2.2%) 

51,103
(-3.3%) 

외국인 25,606
(-3.3%) 

26,608
(-3.1%) 

52,214
(-3.2%) 

26,735 
(-16.2%) 

25,940
(-13.9%)  

52,675
(-15.1%) 

3,951 
(-3.4%) 

4,262 
(+14.0%)

8,21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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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출원인 관련 통계 및 벤처･창업 관련 경제지표

□ 상표 출원인 관련 통계

< 화장품 분야 연간 수출액 (억$) > < ’25년 신규출원인의 상표출원 증가율 상위 3개 분야 (건, %) >

분류  ’24년
’25년
(잠정)

전년 
대비

증가율

제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등
5,182 7,320 2,138 41.3%

제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운동용품 등
2,025 2,460 435 21.5%

제05류 약제 등 2,569 3,118 549 21.4%

< ’25년 출원인 유형별 상표 출원 건수 (건) >

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등

 

외국인 합계내국인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대학·
공공연

기타(비영
리기업 등)

내국
개인

 ’24년 16,087 1,127 919 6,987 36 73 6,945 2,813 18,900 

’25년(잠정) 19,124 967 901 8,784 32 66 8,374 3,276 22,400 

전년 대비 
변화량 3,037 -160 -18 1,797 -4 -7 1,429 463 3,500 

전년 대비 
증가율 18.9% -14.2% -2.0% 25.7% -11.1% -9.6% 20.6% 16.5% 18.5% 

□ 특허 출원인 관련 통계 / 벤처･창업 관련 경제지표

벤처투자금액 증가율 창업기업 증가율 기술기반 창업기업 증가율

※ 출처: 벤처투자 동향(중기부, 26.2.13), 창업기업동향(중기부, 26.2.26)

< 신규출원인 특허출원비중 > < 신규출원인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 (상위 5) >
WIPO 기술 

분류 ‘24년 ‘25년 (참고) ‘25년
VC투자증가율

식료품 51.5% 49.3% -

전자상거래 46.4% 49.0% (유통·서비스)
22.2%

기타
소비재물품 48.7% 48.2% -

가구/게임 44.9% 45.6% (게임)
69.4%

의료기술 33.1% 38.6% (바이오 의료)
29.1%

< 벤처•창업 관련 경제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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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 (개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ㅇ EPU Index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ㅇ OECD, IMF 등 금융 관련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의 변동 추이 및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

□ (개발주체) 특정 정부나 기업이 아닌 독립적인 연구진이 설계･개발

 ㅇ Scott R. Baker, Nicholas Bloom, Steven J. Davis가 공동 개발

   * Baker et al.(2016),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593-1636. 해당 논문은 17,000회 이상 인용.

  ※ Scott R. Baker : 현) 위스콘신대 교수

  ※ Nickolas Bloom : 현) 스탠포드대 교수
  ※ Steven J. Davis : 전) 시카고대 교수

□ (산출주체) 국가별 EPU 지수는 대학･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진들에 의해 

산출되고 공통 누리집(https://www.policyuncertainty.com)을 통해 공개

 ㅇ 각 연구진은 EPU 지수를 개별적으로 추가연구하여 자유롭게 변경 가능

  ※ 본 분석은 해당 지표 공동개발자 3인이 산출하여 공개한 한국의 지표값을 이용

□ (산출과정)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를 계량적･통계적으로 집계하여 산출

   *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ㅇ 여러 언론자료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개별 매체의 성향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채택하여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

https://policyuncertainty.com

